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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해변과 내륙에서 잇달아 발생한 대형 산불은 큰 피해를 내고 오랫동

안 계속됐다. 수십 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소방관들은 동시다발로 일어난 초대형 산불을 잡기도

전에 새로운 산불이 발생해 이를 진화하느라 사투를 벌였다. 불이 번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길에

차량을 버리고 대피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필자도 이러한 산불을 실제로 체험했다. 2009년에 로스앤젤레스 북쪽 앤젤레스국립수목공원에

서 불이 나 한 달 동안 계속됐다. 서울시 전체에 육박하는 면적을 태웠는데 당시 주민들이 집을 비

우고 대피했고 연기와 재가 로스앤젤레스 시내까지 날아들었다. 교환교수로 미국에 있던 필자가

사는 곳이 하필 그 국립공원 바로 밑이었다. 밤에 창밖을 보면 처음에는 아주 먼 데서 빨간 불이 보

이는 정도였는데 그다음날은 하나의 산등성이를 넘어서 다가왔다. 며칠 동안 산등성이 하나씩을

넘더니 일주일쯤 지나자 바로 근처의 모든 산이 빨갛게 돼 있었다. 영화에서 보던 인페르노, 연옥

지옥 같은 모습에 공포를 느꼈다.

대피하라는 얘기를 듣고 집을 나가는데 수많은 소방관들이 길 곳곳에서 검게 변한 옷을 입고 애쓰

고 있었다. 일주일 정도 후 멀리서 보니 연기가 높이 버섯구름처럼 보였다. 진화를 못 해서 주민들

이 사는 집들의 주변 산들을 소방관들이 미리 불을 놓아 완전히 태웠다. 그렇게 다가오는 산불의

방향을 바꿔서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한국에 돌아오기 전 몇 달 동안 창문도 열지 못했고 매일 청

소해도 재가 계속 묻어나왔다. 몸에 안 좋은 것을 계속 많이 들이마시다 돌아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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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특이하다 본 것이 있다. 산불이 난곳에서 가깝건 멀건 많은 집들이 "당신은 나의 영웅입니다.

고맙습니다!"(You are my Heroes. Thank you!)라는 글을 곳곳에 붙여 놓았다. 어떤 집들은 지

나다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음료와 쿠키 등을 담아서 앞에 뒀다. 소방관을 마주치면 어린이나 부모

나 손을 흔들었고, 일부는 다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몇 달 후에는 근처에 사고가 있었는데 수

습하고 난 그 자리에도 추모하는 꽃들 외에 수습한 사람들을 'Heroes'라고 하는 글들이 있었다.

그전까지 나에게 영웅(Hero)이 누구냐고 물었으면 '성웅 이순신' '안중근 의사'…. 그리고 망설였

을 것이다. 요사이도 주변에 영웅에 대해 물으면 망설이다가 나와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에 주저하고 엄격한 것 같다.

도덕성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흠이 없어야 영웅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우리 주위에 영웅이 적은 것

같다. 모든 면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들을 위해 자기 능력을 쓰고 있는, 주변에서 볼 수 있

는 사람들을 영웅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작년 1월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화재 때 혹시 남아 있

을 사람을 찾기 위해 화염을 뚫고 뛰어들었다가 소방관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응

급환자를 이송하고 재난을 방지하고 사고 시 안전하게 조치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좀 더 존중하고 위하는 문화가 되기를 바라본다.

이번 로스앤젤레스 산불은 기후이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다른 나라만이 아니라 작년 우리나

라는 역사적 폭염이 있었고 매해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기후위기는 더 자주

올 것이라고 한다. 자연재해가 늘어나면 사고 수습과 안전 관리를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도 지금보

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주변의 많은 분들께 고마움과

존경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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